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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마침표 하나, 마음 한 조각

내 용

하얀 모니터 위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우리는 누구나 작은 세상의 창작자가 된다.

무심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던 손길,

출처는 인터넷이라는 짧은 비겁함 뒤에

누군가의 밤샘과 열정이 숨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다.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이름도 없이 떠돌 때,

내가 밤새 꾹꾹 눌러 쓴 글이 텅 빈 바람이 될 때,

비로소 보였다.

창작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저작권은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니라

너의 노력을 기억해라는 다정한 약속.

올바르게 쓰고 바르게 아껴주는 일은

타인의 땀방울에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답장이다.

오늘도 반짝이는 세상의 모든 독창적인 숨결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마침표를 찍어 보낸다.


